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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하이테크 천국으로 부상하는 미국 북서부  

시애틀, 뱅쿠버, 포틀랜드, 아이다호 등의 미국 북서부 지방이 하이테크의 새로운 본산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업인 CellPro Inc. 나 Immunex, 소프트웨어업체

인 마이크로소프트사, 칩메이커인 인텔 등의 잘 알려진 성공 기업들이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100여개의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 600여 개의 전자업체, 1000여개의 환경산업 관련 

기업과 1500여개의 소프트웨어 하우스가 자리잡고 있다.  

전통적으로 목재와 광산, 어업 등으로 유명했던 이들 지역이 하이테크의 천국으로 부상하게 

된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이들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각종 리조트 시설에서 부분

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재능을 가진 인재들이 이런 자연 조건에 매력을 느끼고 여기에 

정착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캘리포니아 지역과는 달리 이 지역들에는 과도한 기업 규제나 노동자 보상비용

의 부담이 적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미 정부의 연구 기금의 역할을 들 

수 있다. 특히 시애틀의 biomedical 기술의 진보와 워싱턴 리치랜드의 환경 정비 시스템은 

이 기금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생명력은 정부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Tektronix, Microsoft, MacDonald Detwiller, Mentor Graphics, Sequent 등과 같은 

초기의 몇몇 성공적인 기업들에 의한 추동 효과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기업이 성공한 후 

수많은 기업들이 파생(spin-off)됨으로써, 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Tektronix 한 회

사에서만도 22개의 기업들이 파생되어 나갔다.  

이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을 분류하자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실

리콘 밸리로 대표되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이주해 온 경우로 대표적인 예

로서 휴렛팩커드와 인텔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이 지역으로 옮겨오게 된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과도한 기업 규제와 노동자 보상비용, 비싼 지대 등의 이유가 

있으며 이 북서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비용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  

다음은 일본 기업들로서 1984년 이래로 25개의 일본 전자 기업들이 이곳에 7억 5천만 달러

를 투자하였다. 이들이 이곳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잦은 이직 풍토에 불평을 하던 일본 기업으로서는 최적의 투자

지를 찾은 셈이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을 들 수 있다. 북서부 지역 발전의 동력을 제공한 

것은 바로 이들이다. 초기에 성공한 기업들은 이후에 많은 관련 기업들을 파생시킴으로써 

혁신 기업군을 형성시키는 산파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이들은 바이오테크놀로지, 소프트

웨어, 전자업체 등 핵심 분야에서 임계 규모를 달성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 구조를 변화시

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북서부 지역이 실리콘 밸리나 Route 128과 같은 지위의 첨단 산업 기지로서의 지

역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총수

입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식의 세법을 개정하여 이윤 기준 과세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

다. 두 번째로는 모험 자본의 부족을 해결하는 일이다. 세 번째는 공동의 지식풀을 만드는 

일이다. 이는 특히 포틀랜드 지역에서 부각되는 문제로서 실리콘밸리나 보스톤에서와 같은 

대학의 연구력이나 공공 연구소의 연구력 미흡이 이 지역의 성장 가능성에 큰 장애로 작용

하고 있다(Business Week, 5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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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 2과학기술정책동향 S&T Policy Trend (Vol. Ⅱ/No. 29 (제29호)) 007

2006-05-18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2-M14-007.HTM


